
웅진그룹, 자금난으로 유동성 위기
웅진코웨이 매각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 에너지․폴리실리콘 집중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추진한다.

웅진그룹은 “대대적인 사업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웅진그룹 주력사인 웅진코웨이를 외부에 매각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태양광에너지 사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월6일 발표했다.

웅진그룹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웅진코웨이의 자회사인 웅진케미칼 및 화장품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

외하고 일괄 공개매각할 방침이다.

매각대상인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분야 1위로 2011년 영업실적이 매출 1조7000억원, 영업이익률 14%로 추정

되고 있으며, 매각이 성사되면 웅진그룹에 1조원 가량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웅진그룹은 “매각자금을 활용해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태양광에너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웅진폴리실리콘은 2012년 상반기 디보틀넥킹 등 투자를 완료하고 생산을 7000톤으로 확대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웅진코웨이 매각은 재무건전성 악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웅진 관계자는 “2007년 극동건설을 인수한 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재무 건전성과 신용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극동건설을 조기 정상화하고 웅진그룹의 지주회

사인 웅진홀딩스의 차입금을 대폭 축소해 웅진그룹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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